Stowaway Bluetooth Keyboard + Mouse

지난번 블루투스 키보드 공구에 참여하지 못해 아마존에 바로 주문을 해서 어렵게 구한 Stowaway Bluetooth Keyboard 및 Mouse 에 대한 간단한 사용기입니다.  

개인적으로는 디카가 없지만, 이번 실험에서의 한글인식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입한 3715 카메라로 기기들을 찍었습니다.  120만화소 밖에 안되니 사진 품질이 좀 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우선 시작하기 전에 실험에 참여한 녀석들을 모아서 기념사진 한 방… 

(3715는 빠졌습니다.  자기가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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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st에 사용된 기기로는… 
· 실험대상 : Stowaway Bluetooth Keyboard + Mouse

· 실험환경 : Ipaq 2215 (2210 영문판) + 디오펜 5.0

          Ipaq 3715 (한글판)

          Airlogic 블루투스 동글이

우선 Stowaway Keyboard의 내용물은 

[image: image2.jpg]



1. 키보드

2. 보증서 : 친절하게도 한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.

3. Installation CD : 역시 놀랍게도 한글모드가 지원됩니다.

4. 보관용 Case : 생각보다 품질이 좋습니다

5. 그리고 듀라셀 건전지 2개를 넣어줍니다.

키보드를 사면 먼저 열 때 당황하게 됩니다.  안 열리거든요… 혹시 성질급한 일부 인사들은 아마 자판을 부러뜨렸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.  저도 안 열려셔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 문제를 재현하기 위하여 비슷하게 보여드리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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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은 테이프를 떼어 냈지만 빨간 동그라미 부분에 왼쪽과 똑 같은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.  이 놈을 떼어내지 않고 그냥 열면 안쪽 작은 점선 동그라미 부분이 봉합되어 있어서 절대 안 열립니다… 다시 중고로 비싸게 팔 생각에 저도 안 떼고 여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키보드 통째로 부술 뻔했습니다…
이 키보드에 대한 리뷰는 이미 몇 분께서 적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한 것은 과거 무선키보드보다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입니다. 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키보드는 Targus 유선키보드, Ipaq 폴더블키보드, Pocketop IR 키보드에 이어서 네번째입니다.  물론 인식율 및 사용의 편의성에서는 폴더블키보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 Targus 유선키보드는 워낙 덩치가 커서, 노트북 (도시바 R100) 을 쓰는 저에게는 별로 어필이 되지 못했었습니다.  Pocketop키보드는 가로보기 기능을 쓸 때마다 리셋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, 결정적으로 엔터키를 칠 때 마지막 글자를 잡아먹는 ‘치명적’ 버그가 있었습니다.  폴더블키보드는 가끔 글자를 한 글짜씩 제가 알아서 넣어준다는 문제는 있었지만, 노트북 자판과 똑 같은 구조라서 가장 타이핑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. 하지만 유선이다 보니 어디에다 벌리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지요.  덩치도 좀 있었구요.

이번 키보드는 무선인데다가 자세도 먹어줍니다. 게다가 놀랍게도 한글 드라이버를 지원한다는 사실!! 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 만큼이나 진보한 국력을 실감하게 됩니다… ^^  성질급한 한국인들에게 지름신이 잘 강림하신다는 걸 외국에서도 많이들 아는 모양입니다.
2215 에서 키보드를 사용하다 보니 몇몇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 우선 인식율이 매우 떨어지고, 특히 복모음의 경우에는 버그가 심한 편이었습니다.

(제가 화면 캡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… 양해를)

일례로

타이핑 : 환경

실제 : 호ㅗㅗㅗ ㅏ ㄴ  경

혹시 이것이 영문 버전 + 디오펜에서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아닐까?  하는 생각에 미친척 하고 3715를 샀습니다.   문제없이 잘 타이핑 되더군요…
아마 디오펜 쪽에서 생기는 문제로 생각됩니다.

그리고 실제 인식거리는 50cm 이상 떨어지면 인식 안됩니다.  이론상 블루투스 1.1의 도달거리가 10m 라고 하던데…  그래도 키보드를 그렇게 떨어뜨리면 PDA가 안 보일 테니, 이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.

블루투스 마우스는 아마존 쪽의 배송실수로 1주일 늦게 도착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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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마우스

2. 보증서 : 친절하게도 한글이 인쇄되어 있습니다.

3. Installation CD : 그런데 이놈은 영어랑 스페인어만 지원됩니다.

4. 보관용 Case : 실크 감촉입니다… (내가 촌놈이라서 그런가)

5. 이 녀석도 역시 듀라셀 건전지 2개를 넣어줍니다.

인스톨을 시키게 되면 화면에 마우스 커서가 하나 생깁니다.  인식율은 대단히 좋은 편이었습니다.  물론 3715 기준이구요.  2215에는 열받아서 테스트 안했습니다.  2215는 여친 줄 생각입니다.

그런데,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작동하면 마우스 커서가 화면 안을 제멋대로 돌아다닙니다.  서로 Pin code 설정해 주고, 모드를 바꿔보고 별 짓 다해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. 저는 드라이버간 충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…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.  

아시다시피 위의 두 기종은 Win XP 이상의 컴퓨터에 접속시킬 수 있습니다. 처음에 CD에는 드라이버가 없어서 안 되는줄 알았는데, 동글이에 붙이니까 드라이버 없이도 바로 인식이 되더군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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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글이 끼우고 장치인식 시키면 바로 뜹니다.  설치해놓고 써 보니 마우스와 키보드간의 충돌이 전혀 없었습니다.  결론적으로 PDA 용 드라이버의 문제이거나 아님 PDA의 속도가 느려서 시그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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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용은 Thinkoutside 사에 이메일로 문의해 놓았으니 곧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되네요.  

비록 약간 고가의 사치품입니다만, 컴퓨터와 PDA에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습니다.  원래 호환 안되면 중고장터에 내놓을 생각이었는데, 집에 있는 PC에서도 써야될 것 같아서 판매 보류합니다. 

이상 업무시간 틈틈히 쓴 허접 리뷰였습니다.

